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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의 사용자 리뷰 및 평점 시스템은 가짜 리뷰와 리뷰 이벤트로 인한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리뷰와 평점을 대체할 새로운 평가 지표로 

재방문율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사용자 클러스터링 및 음식점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재방문율을 기반으로 음식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는 크롬 플러그인을 

구현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온라인에서의 사용자 리뷰와 평점은 음식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2021년 진행한 

배달앱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음식점 선택 

시 사용자 리뷰 및 평점 등의 이용 후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다 [1]. 이러한 이유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구글맵’ 등의 지도 

서비스에서도 사용자의 리뷰와 평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솔직하게 남긴 리뷰가 아닌 가짜 

리뷰로 인해 리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방문하고 만족한 

것처럼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리뷰 알바’가 리뷰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있다 [2, 3, 4]. 평점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좋은 리뷰를 남기면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리뷰 이벤트’를 활용하는 음식점도 늘어나고 있다. ‘리뷰 

이벤트’는 사용자가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도록 유도해서 

다른 사용자가 음식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5]. 

이러한 리뷰 데이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자체적으로 

리뷰 클렌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이상 탐지를 기법으로 허위 리뷰를 탐지하고 있다.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를 분석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6, 7, 8, 9, 10]와 장소를 추천하는 연구 

[11, 12, 13, 14]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리뷰 이벤트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의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24년

도 SW중심대학사업의 결과로 수행되었음"(2023-0-00042) 

편향도를 분석했던 연구도 존재한다. [15]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연구들은 ‘가짜 리뷰’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텍스트 리뷰 및 평점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텍스트 

리뷰와 평점을 대체할 방안으로 재방문율을 분석하고, 이 

재방문율을 기반으로 음식점 클러스터링 및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로 장소를 검색할 때 재방문율이라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제공하고, 재방문율 기반 새로운 

장소까지 추천하는 크롬 플러그인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2. 관련연구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소를 분석하고 평가 지표를 

새롭게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동화 

& 안진현[6]은 네이버 플레이스의 키워드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제주도 지역별 음식점 특성을 분석했다. Marandi 

et al.[7]은 호텔 리뷰 데이터로 K-means 클러스터링과 

텍스트 분석을 수행해서 고객의 재방문 의도를 

예측하였다. 음식점 리뷰 텍스트를 감성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각화한 연구도 있다[8, 9].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가짜 리뷰 데이터에 의해 오염될 여지가 있다. 

신예진 et al. [10]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리뷰 

이벤트’가 소비자 리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점의 재주문율을 

표시하는 새로운 배달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재방문율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만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소를 추천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박정현 & 이경민[11]은 호텔 리뷰 

데이터의 감성분석을 진행하고, 리뷰 데이터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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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호텔을 추천하는 챗봇을 

구현하였다. Kato Y & Yamamoto K[12]는 사용자의 

장소별 방문 빈도를 고려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는 

지식 기반 장소 추천을, 재방문 사용자에게는 협업 필터링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관광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정한조 et al. [13]은 SNS에 게시된 맛집 

관련 포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 필터링을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맛집을 추천하고자 하였다. 신지호 et al. [14] 

은 협업 필터링의 콜드 스타트 문제를 지적하며 

ChatGPT를 활용해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사용자가 작성한 여행 기록이 유사한 장소들을 

추천하고자 하였다.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리뷰 및 평점은 ‘가짜 리뷰’를 

포함하고 있어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리뷰를 기반으로 재방문율을 분석한다. 

재방문율을 기반으로 음식점을 클러스터링하고, 이를 

추천 알고리즘에 반영해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여 그 활용성을 높였다. 
 

3. 재방문율 분석 및 추천 알고리즘 개발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재방문율이 리뷰와 평점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Selenium을 사용해서 2020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영통역 주변 53개 음식점의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데이터 93,540개(사용자 ID 

36,848개)를 수집했다. 

 

3.2 재방문율 분석 

 
그림 1. 평균 평점과 재방문율 비교 

 

각 음식점의 최근 재방문율을 계산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 중 최근 1년(2023년 5월~2024년 5월)의 데이터 

12,827개만 필터링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53개 

음식점마다 방문한 모든 사용자 ID 중 2회 이상 방문한 

사용자 ID의 비율을 계산해서 ‘재방문율’로 정의했다. 
 

재방문율이 기존의 평점과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3개 음식점의 ‘배달의 민족’ 평점과 

‘요기요’ 평점(배달앱 평점), 구글맵의 평점을 조사했다. 

음식점의 평점이 두 서비스 모두에 있으면 두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고, 둘 중 하나의 서비스에만 존재하면 해당 

서비스의 평점을 구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재방문율과 

배달앱 평점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음식점 A, 

B, C는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음식점 TOP3이며, 음식점 

D, E, F는 재방문율이 가장 낮은 음식점 TOP3이다. 이 

분석을 통해, 배달앱 평점 및 구글맵 평점이 4~5에 

해당하더라도 재방문율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3.3  재방문 고객 클러스터링 
 

수집된 전체 리뷰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자×음식점(36,848×52)의 방문 횟수 행렬을 

구성하고, 음식점별 방문 횟수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클러스터링했다. 클러스터링을 위해 K-means 

알고리즘으로 k를 2~10까지 설정하고 클러스터링해 본 

결과, 이너셔(Inertia) 값의 감소율이 둔화하는 지점인 6을 

k로 설정하여 최종 6개의 사용자 클러스터를 생성했다. 

음식점별 방문 횟수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클러스터링했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에 속한 사용자는 유사한 음식점 방문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한식집을 주로 많이 방문하는 

사용자는 한식집을 많이 방문하는 사용자들과 클러스터링 

된다. 

클러스터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음식점을 

5개씩 선정했다. 이때 추출된 상위 5개의 음식점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음식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음식점도 추출된다. 예를 들어, 군집 1의 상위 5개 

음식점은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와 같은 프랜차이즈점이었다. 군집 2의 

상위 5개 음식점은 'ㅇㅇ곰탕', ‘ㅇㅇ고기집', 

‘ㅇㅇㅇ수제쌀고로케', ‘던킨’, ‘메가MGC카페’와 같은 

한식과 디저트 가게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점의 

카테고리와 관계없이, 해당 음식점을 재방문하는 다른 

고객 집단이 주로 방문하는 새로운 음식점을 발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재방문율 기반의 고객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음식점 추천 기능을 구현했다. 
 

4. 재방문율 시각화 서비스 
 

 
그림 2. DDoBang 아키텍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음식점별로 재방문율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재방문율에 기반해 음식점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림 2]. 사용자가 네이버 

지도의 음식점 페이지에서 크롬 익스텐션을 활성화하면 

해당 음식점 정보가 서버에 전달된다. 서버는 해당 

음식점의 재방문율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용자가 속한 클러스터의 상위 5개 

음식점을 찾는다. 이 재방문율과 상위 5개 음식점 정보는 

브라우저로 전달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2024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212



 
그림 3. DDoBang UI1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재방문율 및 추천 음식점 정보는 

[그림 3]과 같다. 선 그래프와 막대그래프가 결합한 

시각화 그래프를 생성하여 최근 3개월의 재방문율 

데이터를 제공한다. 선 그래프는 해당 음식점과 동일한 

카테고리(예: 패스트푸드, 카페 등)에 해당하는 음식점 중 

재방문율이 높은 TOP 6위까지의 음식점을 나타내며, 

막대그래프는 해당 음식점의 재방문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당 음식점이 동종 업계에서 얼마나 높은 

재방문율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개월의 실제 

방문자 수와 재방문자 수도 그래프 하단에 함께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음식점을 재방문한 다른 고객이 속한 

클러스터에서 인기 있는 다른 음식점 TOP 5도 함께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가짜’ 리뷰로 인해 인기 있을 수도 

있는 평점 좋은 맛집이 아닌 재방문율 기반의 신뢰도 높은 

추천 맛집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가짜 리뷰로 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기존 

리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방문율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점 평가 및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재방문율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 클러스터링 및 추천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으며, 이를 실제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

는 크롬 플러그인으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리뷰 

텍스트 및 평점을 사용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음식점 추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자가 장소 선택 시 더 나은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방문율에 영향을 주는 배달 및 매장 방

문의 차이, 이벤트나 마케팅 등의 요인을 보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정보 수집 경로를 배달

앱 등으로 확대하여 배달앱과 네이버 플레이스의 다양한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UI를 개선한다면 더욱 정교한 추천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https://youtu.be/Gbe8uy_H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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